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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자회견문 >
김기현 원내대표님, 울산시 내부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?
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대표 땅에서 왜 또 휘었습니까?
 당초 계획에 없던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왜 휘었냐는 제 
질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답하셨습니다. 
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. 

 우선, 페이스북에 인용한 항공사진(노선도)과 터널사진(종단면도)의 
출처입니다 . 어떻게 이 자료를 구했습니까 ?

 울산시가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동일
한, 삼동~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사업 「타당성 연구보고서」, 「타
당성조사 결과보고서」라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이 보고서 어디에도 김
기현 원내대표가 인용한 노선도와 터널그림은 없습니다. 

 확인해보니 울산시 내부자료이더군요. 김기현 대표는 이 미공개 자료
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?
혹시 비공식 통로로 받으셨나요?
울산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전임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이해해도 됩
니까? 그렇다면 ‘밤의 울산시장님’ 아닌가요?

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땅 중앙으로 더 옮겨졌습니다 .

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부터 등장한 휘어진 
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일부만을 거쳐 갔습니다. 

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올린 노선도는 정확히 김기현 원내대
표 땅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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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가파른 산’으로 보이게 하려고 Y축을 과도하게 늘리셨더군요

 종단면도에 표시된 Y축 160m(해발고도)를 X축(도로 길이) 1km와 
비슷하게 늘렸습니다. 그 결과, 김기현 원내대표 땅 ‘구릉지’가 ‘가파른 
산’으로 둔갑했습니다. 마치 험악한 산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
로 왜곡한 것 아닌가요? * 별첨 자료1 참고

 이미 지도에서 등고선으로 구릉지인 것도, 목장 용지로 표기된 것도 
확인했습니다.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. ‘가파른 산’
은 사실이 아닙니다. 

터널 여부는 내년 실시설계용역으로 결정됩니다 .

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 소유 임야에 “산 속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로 계
획”돼 있다고 강조하시는데,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
절토를 할지 터널을 건설할지는 내년 봄에 착수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
용역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

 즉, 차기 울산광역시장이 누가 당선되는지가 김기현 원내대표 땅에 매우 
중요하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. 

 도로 시작점이 해발고도 75미터이고, 김기현 원내대표 땅 입구가 75
미터이며 도로가 지나가는 구역이 해발고도 100미터 안팎인데 터널로 
통과한다면 도로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?

역세권 연결도로가 휘더니, 이젠 송전철탑 선로마저 휘었습니다.

 “송전철탑 2개가 세워져 있는 가파른 산지”라는 그곳에서 구릉지를 보
았고, 심지어 송전철탑 선로마저 휘어진 것도 목격했습니다. 송전철탑 
선로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지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며 둘러
가고 있었습니다. * 별첨 자료2 참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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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현 원내대표님, 법적책임 운운하는 협박과 왜곡으로 진실을 비켜 
가지 마시고, 이제라도 국민께 답해 주십시오. 

 첫 번째 질문입니다.
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습니까?

 두 번째 질문입니다.
울산시 내부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?

 세 번째 질문입니다.
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대표 땅에서 왜 또 휘었습니까?

 땅값 상승에 도움 되는 도로 계획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땅 중
앙으로 휘어지게 변경되고, 땅값 상승에 저해되는 ‘송전철탑 선로’는 김
기현 소유지 외곽의 고지대 쪽으로 휘어지게 한 것이 맞습니까?

2021. 10. 13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



- 4 -

[별첨1] 김기현 원내대표 페이스북 인용자료

김기현 의원 페북자료
(울산역세권–삼동면 일반도로) 

[과도하게 왜곡된 지형]

[별첨2] 송전철탑 노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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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가자료1] 울산 공개자료

울산시
 

공개자료
(한국지방행정연구원) 

[추가자료2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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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 방문사진] 

▲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내부 구릉지 인근

▲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진입로에서 바라본 사진




